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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리메아끈바리메오름·

오름왕국으로 접어들었다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을 벗어나 애월읍 지역의 오름탐사가 이어지고 . 

있다 바리메와 아끈바리메에 오르니 온통 오름들로 포위돼 마치 오름왕국 한복판에 와 있는 . 

듯 하다.

애월읍 지역에서 볼 때 큰노꼬메오름 서편에 우람한 자태로 우뚝 버티고 있는 오름이 바리메

오름이다 바리메오름은 어음리 산 번지 지경이고 아끈바리메는 상가리 산 번지 지경이다. 1 , 124 . 

서부관광도로 어리목 산록도로에서 웅진리조트 맞은편 공동목장 진입로를 따라 가량 올1.9∼ ㎞

라가면 바리메와 아끈바리메 사이에 도달할 수 있다.

동쪽에 위치한 아끈바리메를 먼저 탐사했다 바리메는 비고가 로 우뚝 솟아 있는 반면 아. 213m

끈바리메는 로 낮아 아우격이지만 능선을 한 바퀴 돌아보니 원형분화구인 바리메와는 확126m

연히 다른 산세를 갖추고 있었다.

동서로 가로누워 크고 작은 서너 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고 등성이가 사방으로 갈라져 내리, 

며 우묵한 서사면과 북사면에 깊숙한 골이 패어 있다 세 개의 작은 봉우리가 가운데 주봉을 . 

옹립하고 있는 형태이다 특히 바리메에서 내려다 보면 아끈바리메의 산세가 울퉁불통한 게 예. 

사롭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서북쪽으로 터진 방향으로 명당자리를 찾아 썼던 옛 무덤 기를 . 2

분화구 안에서 만날 수 있다.

아끈바리메에도 일본군 교통호와 진지동굴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 규모와 구조는 확인할 수 . 

없으나 화기진지용 참호가 여러 군데 구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

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바리메 를 올랐다 스님들이 밥그릇을 엎어놓은 모습이라고 해서 이( ) . 鉢山

름지어진 오름이다 숨을 몰아쉬며 정상에 오르니 발아래 펼쳐진 납읍리 공동목장을 비롯하여 . 

애월읍 한림읍 그리고 한경면 일대까지 한 눈에 조망된다, , .

일제강점기 때 관동군 사단 본부가 주둔했던 오름이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 기록들을 보면 121 . 

사단 본부와 제주 북군지역의 군수 보급창이 있었다 이 오름에는 개의 대형 진지동굴이 . 3 5∼

있었고 일본군이 철수할 때 진지동굴에 저장했던 탄약과 군복 등 군수물자들을 그대로 두고 , 

입구를 폭파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여 년 전에 금괴와 무기가 남아 있다는 소문으로 진지동. 30

굴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오름 동사면 하단에 대해 발굴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

않았다.

바리 모양의 원형 분화구 등성마루를 따라 한바퀴 빙 돌면서 동쪽의 큰노꼬메 그 너머 한라산, 

과 제주 서부 일대를 조망하는 것이 이 오름의 멋이다.

탐사당일 날씨가 흐려 시원스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변이 온통 오름들로 가득했다 남쪽으, . 

로는 삼형제오름과 노루오름이 긴 산맥처럼 구비쳐 있고 그 아래에 돌오름이 앉아 있다 서쪽, . 

에는 오름들이 층층이 겹쳐 있는데 괴오름 북돌아진오름 왕이메 다래오름 폭낭오름 영아리, , , , , 

오름 등이고 서북쪽으로는 새별오름 이달오름이 다소 멀리 내려다 보인다 정북쪽으로는 유수, , . 

암리의 진산인 검은데기오름 수산리의 수산오름 고내리의 고내봉 봉성리의 어도오름 곽지리, , , , 

의 과오름 등이 나즈막히 자리잡고 있다 바리메의 정상은 남쪽 봉우리이며 봉우리를 기점으로 . 

굼부리 바닥까지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도를 이루고 있다 주변 마을의 공동목장들을 거느. 

리고 있는 바리메는 큰노꼬매와 함께 애월읍 지역 오름의 수장격으로 우람한 자태를 뽐내고 

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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